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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진정한 주거 안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안서

편견에 갇힌 ‘공공’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OO’으로



공공주택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못 사는 집 같다” 라는 사회적 낙인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다가도 실제로 선택해 살기

에는 아직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이 있다”

76.1%

출처ㅣLH토지주택연구원 

1939 무주택청년 700명 中

출처ㅣ자체 FGI 

공공주택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 100% 믿지는 못하고 있어요.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신청을 고려해

보려고요. 

김Ｏ민 (26)

이Ｏ진 (28)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부정적 편견이

여전한 장애물로 존재하는 상황

1. 상황분석



공공주택을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주거 선택지로 만들기 위해선

편견에 갇힌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리프레이밍 해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 
부족

개성 없이
똑같은 공간

어쩔 수 없이
선택AS-IS TO-BE?

?

2. 문제도출

?

이미지 출처ㅣFreepik



사실, 청년들은 ‘상황에 떠밀려 하는 것’은 지양하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지향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즉,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능동성의 유무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소비위축은 별로지만

YONO는 좋아”

: ‘소비위축’이라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능동성이 추가된 ‘YONO’는 소비 트렌드가 되었다

“고립은 싫지만

자발적 아웃사이더는 괜찮아”

“고된 일상은 힘들지만

갓생(生)은 멋있어”

출처ㅣ소비자평가 출처ㅣ시빅뉴스 출처ㅣ고대신문 

: ‘고립’이라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능동성이 추가된 ‘자발적 아웃사이더’는 

숨기지 않는 하나의 사회적 모습이 되었다

YONO (You Only Need One)

고물가 시대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진짜 필요한 

물건만 구매해 오래 사용하는 실용적 소비 트렌드

자발적 아웃사이더

사회나 집단에서 스스로 남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 ‘고된 일상’이라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능동성이 추가된 ‘갓생(生)’은 

닮고 싶은 라이프스타일이 되었다

갓생(生)

남들에게 귀감이 되는 부지런한 삶을 뜻하는 신조어

3. 타깃분석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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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따라서, 공공주택 신청에도

“어쩔 수 없이”가 아닌“목표를 위해 선택” 했다는 능동성을 부여한다면

타깃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깃의 선택에 어떠한 능동적 목표를 부여하면 좋을까요?



이를 위해 타깃에게 집이 가지는 의미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저마다 방식은 달랐지만, 그 핵심은

‘불안한 사회 속 진짜 나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출처ㅣ자체 FGI 

“맘 놓고 쉴 수 있는 곳”

“진짜 내 모습으로 지내는 곳”“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곳”

“돌아갈 수 있는 곳” “퇴근 후의 삶을 사는 곳”

“항상 따뜻한 곳”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곳”

“내 마음대로 사는 곳” “내일을 위해 충전하는 곳”

Q. 나에게 집이 가지는 의미는?

3. 타깃분석



이 말인즉, 공공주택이 해결하려는 주거 불안정 또한

단순히 지낼 곳이 없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안정된 자아실현 공간의 부재’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

지낼 곳의 

부재

안정된

자아실현 공간의

부재

주거 불안정

4. 인사이트



그렇다면, 불안한 사회 속 타깃의 안정적 자아실현을 응원하며

이를 위한 최적의 주거 공간으로 공공주택을 포지셔닝하면 어떨까요?

높음 

낮음 

낮음 높음 

경제적 안정성 

자아실현 자유도

노후 원룸

도심 신축 오피스텔

공공주택대학 기숙사저렴한 주거비와

높은 안정성.

그러나 매우 낮은 

자아실현 자유도.

저렴한 주거비.

그러나 낮은 안정성과

높지 않은 

자아실현 자유도.

비교적 높은 안정성과

높은 자아실현 자유도.

그러나 매우 높은 주거비.

저렴한 주거비와

높은 안정성.

높은 자아실현 자유도까지.

4. 인사이트



어쩔 수 없이 거주하는 집이 아닌 

솔직하고 편안한 자아실현을 위해 선택하는 집이 된다면

진정한 주거안정을 공감하고 함께하는삶의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능력 
부족

개성 없이
똑같은 공간

어쩔 수 없이
선택

안정적 자아실현을 위한
전략적 절약

솔직하고 편안한 
자아실현을 위해 선택

어떠한 삶도 채울 수 
있는 0의 공간

AS-IS TO-BE

5. 해결방안

이미지 출처ㅣFreepik



공공주택의 “공공”을 비어 있다는 뜻의 “00 ”으로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타깃이 공공주택의 이미지에 대해 지니고 있던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고,

공공주택이 어떠한 라이프스타일도 함께 채워갈 수 있는 주거공간임을 새롭게 강조합니다. 

concept



전략은 SHape – SHare – SHift 의 세 단계로 진행합니다

STEP 1. SHape : 공공주택의 이미지를 재정의하며 인지 형성

팝업스토어

TVC

STEP 2. SHare : 공공주택에서의 모습을 공유하며 신뢰 제고

홈투어 콘텐츠

STEP 3. SHift : 공공주택으로의 전환을 응원하며 신청 유도

AI 인터렉티브 캠페인

디지털 사이니지 



Zone1: 비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편견 한 가지를 종이에 적도록 한 뒤, 

입장과 동시에 편견이 적힌 종이를 직접 파쇄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파쇄 행위를 통해 편견을 비운 관람객에게 비워진 인식을 새로운 가치로 채울 수 있도록 

“00주택”이 적힌 빈 스탬프 카드를 지급하며 여정을 시작합니다.

STEP1. SHape

팝업스토어: House00
성수, 홍대 등 타깃의 유동 인구가 많은 핫플레이스에 팝업스토어 ‘House00’을 오픈합니다. 

공간은 관람객의 인식 변화 흐름에 맞춰 ‘비움-채움-기록-기억’의 4단계 여정으로 구성합니다. 

주간에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갖춘 체험형 전시로, 야간에는 주류 브랜드 및 인디 뮤지션

과의 협업을 통한 공연장으로 운영됩니다.

* 팝업스토어 구성 설명 이미지는 생성형 AI ‘Nano Banana Pro’를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



Zone2: 채움
카드를 들고 입장한 관람객은 해당 공간에서 세 가지 퀘스트를 수행하며 스탬프를 획득합니다.

Quest 1. 팩트 체크

부담 없는 OX퀴즈 및 객관식 퀴즈를 진행하여, 

관람객들이 공공주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합니다.

Quest 2.너의 00은

00 형태를 띈 슬롯머신 컨셉의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활

용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조합을 랜덤하게 매칭하는 게

임을 진행합니다. 두 조합의 결과에 따라 커스텀 키링을 

증정하며,공공주택이 어떠한 라이프스타일도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공간임을 각인시킵니다.

Quest 3.숨은 00  찾기

실제 공공주택 원룸 형태로 구현된 모델하우스 안에서 곳곳에 

숨겨진 00 모양 표식을 찾는 미션을 진행합니다. 관람객이 표

식을 찾기 위해 방 안 곳곳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신축 공공주

택의 깔끔한 인테리어와 공간 효율성을 직접 확인하게 해 '낙후

된 곳'이라는 편견을 경험적으로 지우도록 설계합니다.



Zone3: 기록
채움의 마지막은 기록으로 연결됩니다. 

벽면에 설치된 거대한 00 모양의 방명록에 “나에게 집이 가지는 의미”, “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등을 자유롭게 적어 남기게 함으로써, 

관람객들의 기록이 모여 비어 있던 거대한 00주택을 완성해 나가는 참여형 전시를 구현합니다.

또한 “00”의 컨셉을 살려 타깃 사이에서 유행하는 볼록거울 포토존을 설치하여,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바닥의 “House 00” 로고가 한 앵글에 담기도록 해 자발적인 SNS 바이럴을 유도합니다. 

모든 체험을 마치고 스탬프 카드를 제출하면, 공공주택으로의 입주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집들이 굿즈’를 증정합니다. 



Special Zone: 기억  
aftern00n live with CASS 0.0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Zone2의 모델하우스 공간은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인디 뮤지션들을 위한 라이브 무대로 변신합니다. 

방 안에서 편안하게 앉아 노래를 부르는 뮤지션과, 캔맥주를 들고 이불을 덮은 채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공연을 즐기는 관람객의 모습을 통해 

공공주택이 제공하는 자아실현 공간으로써의 안정감과 물리적 안정감을 동시에 극대화합니다.

주류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통해 힙하고 젊은 이미지를 강화하고, 숫자 “00”을 공유하는 브랜딩을 통해 컨셉의 통일성을 높입니다. 

또한, 팝업스토어 외부의 환경과 대비되는 따뜻한 이불 속 경험을 제공하여, 공공주택이 청년들에게 심리적 안식처가 될 수 있음을 감성적으로 기억되도록 합니다. 



STEP1. SHape

TVC: 너의 00은 뭐야?
#브랜드 필름  #00 형상의 반복 #새로운 이미지 각인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간

실행방안

공공주택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탈피하고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브랜드 필름을 제작

합니다. 공공주택의 “공공”을 “00” 형태의 프레임으로 시각화하고, 그 안에서 타깃

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비춥니다.이후,카메라 앵글이 줌아

웃되며 개별적인 “00”들이 모여 하나의 공공주택을 이루도록 시각화하고, 내레이션

을 통해 공공주택이 어떤 삶이든 채울 수 있는 안정된 빈칸의 공간임을 강조하며 마

무리합니다.해당 콘텐츠는 숏폼 플랫폼에 최적화된 비율로도 변형하여 배포합니다.

기대효과

“00”을 형상화한 시각적 메타포를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타깃에게 전하고자 하는 공

공주택의 새로운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각인시킵니다.또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사

례들이 “00”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을 시각화함으로써, 공공주

택이 타깃의 다채로운 자아실현의 순간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임을 자연

스럽게 전달합니다.마지막으로,줌아웃 기법을 통해 개별적인 일상들이 모여 하나의 

공공주택을 이루는 모습을 비춤으로써, 공공주택이 타깃 혼자가 아닌 비슷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S#1 검은 화면, “What is your 00?” S#2 00을 채우는 LP 2장
“소파에 누워 노래 듣는 게 최고죠”

S#3 00을 채우는 고양이 2마리
“까미랑 놀아줄 때면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S#4 00을 채우는 음식 접시 2장
“사람들과 요리해 먹을 때 행복해요”

S#5 줌아웃, 몇몇 방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 S#6 줌아웃, 불 켜진 방들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
“너의 00은 뭐야?”

S#7 줌아웃, 불 켜진 방들이 모여 00 모양 형상화
“너의 집, 너의 공간, 너의 00으로 채워봐”

S#8 검은 화면, “00주택 공공주택”

* TVC 이미지는 생성형 AI ‘Nano Banana Pro’를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



STEP2. SHare

홈투어 콘텐츠: 00생활
#입주민 인터뷰  #SH톡톡 확대 개편  #유튜브&SNS  #노출 및 신뢰도 증대

실행방안

기존 웹콘텐츠 ‘SH톡톡’에서 텍스트 위주로 발행되던 입주민 인터뷰(행복톡톡,생생

톡톡 등)를 2030 타깃에 친숙한 영상 및 SNS 기반의 ‘정기 랜선 집들이’ 콘텐츠로 

확대 개편합니다. 콘텐츠는 세 챕터로 전개됩니다. 첫째, 거주 중인 공공주택의 종류

와 선택 이유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둘째, 알파룸을 작업실로 쓰거나 자신만

의 취향으로 완벽한 휴식 공간을 가꾸는 등 ‘자아실현’의 공간으로서 집을 활용하는 

생생한 모습을 조명합니다.셋째,주거 안정을 바탕으로 한 향후 목표를 나눕니다.콘

텐츠는 유튜브 영상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두 형태로 제작하며,영상의 경우 공공주

택의 정보를 다루는 구간에는 기존 채널의 설명 영상을 상단 링크로 삽입합니다.

기대효과

기존 웹콘텐츠를 타깃 알고리즘 노출 및 선호도가 높은 영상과 SNS 시리즈로 정기화

하여 노출 클릭률(CTR)과 고정 시청층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특히, 개성 있게 취향

을 가꾸고 꿈을 실현해 나가는 실제 거주자들의 힙한 일상을 지속 공유함으로써, 공

공주택을 ‘낙후된 곳’이 아닌 ‘나도 살고 싶은(Wannabe) 자아실현 공간’으로 리포

지셔닝하고 품질 신뢰도를 높입니다.아울러 시청 중 자연스럽게 팝업 링크를 노출하

여, 타깃의 콘텐츠 소비가 실제 공공주택 탐색 및 입주 신청으로 직결되도록 매끄러

운 여정을 구축합니다.

나의 00은 “사진”입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의 

8평 청년안심주택 사는 법

나의 00은 “심야식당”입니다

퇴근 후 셰프가 되는 

10평 행복주택 

* 이미지는 생성형 AI ‘Nano Banana Pro’를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



STEP3. SHift

AI 인터렉티브 캠페인: 00주택 AI임장
#배너 광고  #라이프스타일 퀴즈 #AI 추천  #집중된 타겟팅  #참여율 제고 #신청까지 유도

실행방안

다방,직방,당근 등 타깃이 매물 검색을 위해 찾는 주요 플랫폼 내 배너 광고를 시행합니다.

배너를 통해 타깃을 캠페인 페이지로 유입시킨 후, 타깃의 라이프스타일을 정밀하게 분석

하는 인터렉티브 퀴즈를 진행합니다. 퀴즈는 집에서의 주된 활동, 선호하는 휴식 방식, 직

장 및 학교와의 거리 등 주거 선택의 핵심 요소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합니다. 답변을 바탕

으로 AI 알고리즘이 SH가 보유한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 중 사용자의 성향 및 상황에 최적

화된 주택을 매칭하여 가격 등의 정보와 함께 추천합니다.결과 페이지 하단에 “나만의 00

주택 더 보러가기” 버튼을 배치하여, SH의 신청 페이지나 모집 공고로 트래픽이 연결되도

록 설계합니다.

기대효과

매물 검색 플랫폼에 배너 광고를 집행함으로써 주거 니즈가 명확한 타깃을 대상으로 정밀

하고 집중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AI 임장”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타깃의 호기심을 효과적으로 유발합니다. 또한, 간단한 퀴즈 형태로 진행되는 콘텐츠 구

성을 통해 참여에 대한 타깃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참여율을 제고합니다. 결과 페

이지에는 추천 주택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함께 “더 알아보기” 버튼을 배치하여, 타깃의 

구매 여정이 자연스럽게 입주 신청 단계로 유입되도록 유도합니다.

Q3. 집에서의 주된 활동은

무엇인가요?

A. 집콕/OTT

B. 홈트/운동

C. 요리/홈카페

D. 작업/공부

00님께

역세권 청년안심주택을

추천합니다!

나만의 00주택 더 보러가기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삼각지역 도보 10분

보증금 N만원 / 월 N만원 ~

3 / 5

이미지출처ㅣ직방

이미지출처ㅣSH유튜브



STEP3. SHift

디지털 사이니지: 퇴근 후 맘 놓고 00 주택
#퇴근시간  #정류장&지하철역 #QR코드  #공감대 형성  #불안정한 외부와 대비  #즉각적 유입 유도

실행방안

주요 타깃인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유동 인구가 많은 정류장 및 지하철역을 선정하

여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집행, 퇴근 및 하교 시간대(18시~22시)에 집중적으로 

송출합니다.화면 좌측에는 “퇴근 후 맘 놓고 00 주택”이라는 카피를 제시합니다.이

후,비어 있는 “00”의 빈칸 안으로 편안한 휴식이나 취미 생활과 관련된 단어들을 교

차 편집하여 보여줍니다.동시에 화면의 우측에는 입주 모집 공고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와 함께 “지금 살아보기”라는 행동 유도 메시지를 노출합니다.

기대효과

타깃의 감성적 수용도가 높은 퇴근 및 하교 시간대에 광고를 집중 송출함으로써 메시

지에 대한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을 ‘단순히 잠만 자

는 곳’이 아닌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보장받는 공간’으로 타깃의 뇌리에 각인시킵니

다.특히 “퇴근 후 맘 놓고”라는 키워드를 통해 불안한 바깥 사회와 대비되는 안정된 

공간으로서 공공주택을 효과적으로 포지셔닝합니다. 마지막으로, 타깃에게 익숙한 

QR코드를 배치하여 입주 신청 페이지로의 즉각적인 유입 증대를 유도합니다.



편견이 비워진 공공주택에

청년들의 주거안정이 가득 차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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